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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영 앞바다 벙커C유 예인선 좌초
1월20일 선체 아랫부분 4m 가량 찢어져 … 벙커C유 1만3000리터 적재

1월20일 낮 12시경 경남 통영시 장평리 지도 앞 해상에서 마산선적 172톤 예인선 용마11호가 좌초되면서 선

체 아랫부분이 폭 5-7㎝, 길이 4ｍ 가량 찢어졌다.

사고 당시 예인선에는 연료로 사용되는 벙커C유 1만3000리터가 적재돼 있었으나 통영해경은 경비정과 방제

정 등을 현장에 보내 예인선 주변에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실린 석유제품을 급유선으로 옮겨 기름 유출 사고는 

발생하지 않았다.

통영해경은 예인선의 침몰가능성을 우려해 밤사이 전문가를 현장에 투입해 찢어진 선체부분에 대한 수중용

접을 할 예정이다.

사고는 통영 안정공단의 한 조선소에서 출항한 예인선이 삼천포 화력본부 쪽으로 이동하다 암초에 좌초되면

서 발생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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